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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각 기반 장소감 평가 프레임워크 개발과 

공간 UX 설계 적용 제안

Development of a Sensory-Based Sense of Place Evaluation 

Framework and Its Application to Spatial UX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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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hoon Shin1, Younghwan Pan2*

요 약

본 연구는 감각 기반 장소감 형성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평가 문항 체계를 개발하여 공간 UX 설계에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소성, 감각 인지, 감각적 몰입, 장소감, 행동 유도성 등의 이론적 개념과 하위 요소

를 정리하고, 감각 UX와 장소 경험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 초안을 구성하였다. 이후 공간 

디자인, UX 디자인, 감성 공학, 도시 및 환경 설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5인을 대상으로 

이론적 타당성, 구조 적합성, 언어 표현 명확성, 감각 회상 유도력, 통계 분석 가능성의 다섯 가지 기

준에 따라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설문 문항을 정제하였다. 그 결과 전체 설문은 총 34문항으로, 폐

쇄형 문항 31문항과 주관식 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소 회상, 장소성, 감각 인지, 감각적 몰

입, 장소감, 행동 유도성, 감각 인상의 일곱 개 평가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해당 변수의 이론

적 정의와 구성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통해 사용자의 정서적·행동적 반

응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설문 도구는 설계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의 감각 

기반 반응을 진단하고, 감성 UX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실질적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을 가진다.

핵심어 : 장소감, 감각 인지, 감각적 몰입, 평가 프레임워크, 사용자 경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theoretically structure the sensory-based mechanism of sense of place and develop a 

validated evaluation framework applicable to spatial UX design. Core constructs such as placeness, sensory 

perception, sensory immersion, sense of place, and behavioral intention were defined, and survey items were 

initially developed based on prior studies on sensory UX and place experience. To refine these items, 

expert evaluations were conducted with five professionals in spatial design, UX, emotional engineering, and 

urban planning, based on five criteria: theoretical validity, structural fit, linguistic clarity, sensory recall 

inducement, and analytical feasibility. The final survey consists of 34 items, including 31 closed-ended and 

3 open-ended questions, categorized into seven domains: place recall, placeness, sensory perception, sens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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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ersion, sense of place, behavioral intention, and sensory impression. Each item reflects theoretical 

definitions and subcomponents of its variable and uses a 7-point Likert scale to quantitatively assess users' 

emotional and behavioral responses. This instrument offers practical value for identifying sensory-based user 

reactions in early design stages and supporting emotional UX strategy development.

Keyword : sense of place, sensory perception, sensory immersion, evaluation framework, user experience

1. 서론

최근 공간 UX(User Experience)는 단순한 기능 만족이나 시각 중심 정보 전달을 넘어, 다감각 자

극을 통해 정서 반응과 몰입을 유도하는 설계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공공디자인, 스마트 환경, 상

업 공간 등에서는 시각 외에도 청각, 촉각, 후각, 온도, 분위기 등의 자극이 공간 인식과 감정 반

응, 나아가 행동 유도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감각 기반 UX 설계(sensory-based UX 

desig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1-3].

기존 연구들은 감각 통합, 감성 인식,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UX 다감각화 경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으며 [4][5], 최근 공간 디자인은 감각 자극의 흐름과 전이 구조까지 고려하는 통합 설계

로 확대되고 있다 [6][7].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장소감(sense of place)은 공간에 대한 정체성, 애착, 

의존, 만족 등 사용자의 정서적 반응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주목된다 [8][9]. 장소감은 단순한 

물리 환경이 아닌, 다감각 인지 → 정서 몰입 → 장소감 형성 → 행동 유도성으로 이어지는 인지-

정서-행동 전이 구조에 의해 형성된다. 그러나 현재 UX 설계는 시각 자극과 결과 중심 만족도 측

정에 편중되어 있으며, 감각 인지에서 행동 유도까지의 통합 평가 프레임워크는 여전히 부족하다 

[8][9]. 특히 다감각 UX의 실천적 논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장소감 형성과 연계하여 정서적 

반응과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체계는 미흡하다. 이에 대해 Pallasmaa는 시각 편중을 비판하며 감

각의 총체성과 정서적 울림을 강조하였고 [10], Malnar & Vodvarka는 Sensory Design에서 감각 경험

이 통합적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감각 기반 UX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1].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감각 인지를 출발점으로 감각적 몰입-장소감-행동 유

도성으로 이어지는 전이 메커니즘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제 공간 UX 설계에 적용 가능한 

평가 프레임워크와 설계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장소감의 개념과 구성 요인

장소감(sense of place)은 인간이 특정 공간에 대해 형성하는 인지적 해석, 정서적 유대, 기능적 

의존 등의 복합적 반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Scannell과 Gifford는 장소감을 ‘개인-장소-심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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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 구조로 설명하며, 이 중 정체성(identity), 애착(attachment), 의존성(dependence)을 핵심 구성 

요소로 제시하였다 [8]. 이 구조는 이후 환경심리학과 사용자 경험(UX) 설계 분야에서 공간 내 정

서 반응과 행동 예측의 이론적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9].

특히 Lewicka는 장소감이 삶의 질, 공간 만족도, 사회적 연결감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이

때 감각적 인지와 감정적 몰입이 중요한 매개 경로로 작용함을 지적하였다 [9]. 이러한 맥락은 감

각 기반 UX 설계에서 장소감이 단순한 정서적 평가 차원을 넘어서, 사용자 몰입과 행동 유도까지 

통합하는 설계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함을 시사한다.

2.2 감각 인지와 감각적 몰입

감각 인지(sensory perception)는 사용자가 공간 내 물리적 자극을 시각, 청각, 촉각, 후각, 온도 등 

다감각 경로를 통해 지각하고 해석하는 초기 인지 과정으로, UX 설계의 핵심 진입점이다 [1-4]. 감

각 자극은 사용자의 주의(attention)를 유도하고, 감정적 반응을 촉진하여 몰입 상태로 이어진다.

몰입(immersion)은 외부 환경에 대한 정서적 집중과 심리적 흡수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정보 수용이 아닌 감각을 매개로 한 정서적 동화(emotional resonance)를 포함한다. 최근의 UX 및 

감성 디자인 연구에서는 시각 중심에서 벗어나 청각, 촉각, 후각 등 다감각 기반의 몰입 경험이 사

용자 반응의 깊이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4][7][10].

Pallasmaa는 시각 중심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감각 간 통합이 인간의 공간 경험을 구성하는 핵

심 방식이라고 강조하였다 [10]. 또한 Malnar와 Vodvarka는 감각 통합적 설계가 사용자의 정서 반

응과 공간 기억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11]. 이러한 감각적 몰입은 장소 의

미 구성과 사용자 경험의 질적 전환을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로 기능한다.

2.3 장소감과 행동 유도성 간의 전이 구조

감각 인지를 기반으로 유도된 감각적 몰입은 장소에 대한 정체성, 애착, 의존성으로 심리적 구

조화되며, 이는 다시 사용자의 행동 유도성(intention to act)으로 확장된다. 예컨대 공간에 ‘머무르고 

싶다(staying)’, ‘다시 방문하고 싶다(revisiting)’,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recommending)’는 행

동의향은 장소감의 실질적 귀결로 이해된다 [5][8][9].

Raymond 등은 이러한 인지-정서-행동의 연속적 구조를 다감각 인지와 공간적 ‘어포던스

(affordance)’ 이론을 결합하여 설명하며, 감각 기반 UX 설계가 정서 유도와 행동 변화의 설계 전략

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8].

결과적으로 ‘장소성 → 감각 자극 → 감각적 몰입 → 장소감 → 행동 유도성’이라는 전이 구조

는 감각 중심 UX의 정서 효과를 사전에 진단하고, 사용자 경험을 설계 초기 단계에서 정량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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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이는 공간 UX의 감성 설계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한 실

용적 평가 틀로 확장 가능하다.

3. 평가 문항 개발

3.1 이론 기반 초안 문항 도출

본 연구는 감각 인지 기반 장소감 형성 메커니즘을 구조화하고, 이를 공간 사용자 경험(UX) 설

계에 적용 가능한 평가 항목 체계로 구체화하고자 이론 기반의 문항 초안을 개발하였다. 설문 항

목은 장소성 이론, 감각 UX 연구, 감정적 몰입 이론, 행동 유도성 모델 등 다학제적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으며, 총 5개 상위 변수와 20개 하위 요소를 포괄하는 24문항으로 설계되었다.

첫째, 장소성(placeness) 항목은 사용자가 공간을 인식할 때 그 기반이 되는 물리적·환경적·사회문

화적 속성을 측정한다. 주요 하위 요소는 ‘물리적 특성’, ‘자연 요소’, ‘사회문화적 특성’, ‘조화성’으

로 구분되며, 이는 공간의 구조, 자연적 배경, 문화적 맥락,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등을 통해 장소 

인식의 기초를 구성한다 [3][6].

둘째, 감각 인지(sensory perception) 항목은 사용자가 공간 내에서 경험하는 시각, 청각, 촉각/온

도, 후각, 미각 등의 다감각 자극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 감각 인지는 단일 감각 자극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감각 경험을 통해 장소에 대한 초기 인지 반응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장소감 

형성의 출발점으로 간주된다 [1][4][5][11]. Malnar와 Vodvarka는 감각 자극의 상호작용과 통합성이 

감성 UX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임을 강조하였다 [11].

셋째, 감각적 몰입(sensory immersion) 항목은 감각 자극에 대한 사용자의 주의 집중, 정서적 몰

두, 시간 왜곡, 감정 반응 등을 측정하는 네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이는 몰입 이론에서 제시

하는 정서적 집중 상태와 감각 자극 간의 정합적 반응 과정을 반영하며, 공간 내 체험의 심리적 

전이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다 [2][7][10].

넷째, 장소감(sense of place) 항목은 사용자가 특정 장소에 대해 가지는 정서적 유대와 인지적 

의미 부여 정도를 측정한다. ‘장소 정체성’, ‘장소 애착’, ‘장소 의존성’, ‘장소 만족도’의 네 가지 하

위 요소는 각각 자아 동일시, 정서적 연결, 기능적 유용성, 경험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진단하며, 

이는 Scannell과 Gifford가 제시한 장소감의 삼차원 구조를 반영한다 [8][9].

마지막으로, 행동 유도성(behavioral intention) 항목은 감각적·정서적 경험이 이후 사용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며, ‘체류 의향’, ‘재방문 의향’, ‘추천 의향’의 세 가지 하위 요소로 구성된다. 

이는 장소감이 구체적 행동의향으로 전이됨을 보여주는 실증적 결과 변수로, 감각 UX 설계의 효

과성을 판단하는 실용적 척도로 활용된다 [5][6][8].

각 문항은 변수당 1개 이상의 하위 요소에 대응되도록 구성되었으며, ‘미각’과 같은 일부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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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은 실제 공간 특성 및 사용자 경험 여부에 따라 선택적 응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

한 문항 체계는 이후 전문가 피드백을 기반으로 문항 간 중복성, 개념 정합성, 표현 명확성 등을 

정제하고, 감각 기반 UX 설계 맥락에서 사용자 정서 반응 및 행동 예측을 위한 실증적 평가 도구

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되었다. [표 1]은 감각 기반 장소감 평가를 위한 5개 상위 변수와 20개 

하위 요소로 구성된 초기 설문 문항 체계를 제시한다.

  [표 1] 감각 기반 장소감 평가를 위한 초기 문항 설계

  [Table 1] Preliminary Questionnaire Design for Assessing Sensory-Based Sense of Place

평가 영역 하위 구성 요소 문항 수

장소성 물리적 특성, 자연 요소, 사회문화적 특성, 조화성 4

감각 인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

감각적 몰입 감각 몰두, 시간 인지 변화, 몰입 경험, 감정 반응 4

장소감 장소 정체성(2), 장소 애착(2), 장소 의존성(2), 장소 만족도(2) 8

행동 유도성 체류 의향, 재방문 의향, 추천 의향 3

합계 20개 24개

3.2 이론 기반 초안 문항 도출

본 연구는 감각 기반 장소감 형성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평가 문항 체계를 정

교화하고, 공간 UX 설계에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도구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 평가를 실시

하였다. 이 과정은 이론 기반 초안 문항의 개념 타당성, 구조 적합성, 언어 표현 명확성, 감각 회상 

유도력, 통계 분석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문항을 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가 평가는 개별 인터뷰 및 서면 피드백을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기준

을 중심으로 각 문항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1) 변수 정의에 대한 이론적 타당성,

2) 유사 개념과의 구조적 분화 가능성,

3) 문항 표현의 명료성과 직관성,

4) 감각 기반 회상 유도 가능성,

5) 통계모형 분석의 측정 안정성.

전문가 패널은 공간 디자인, UX 디자인, 감성 공학, 도시 및 환경 설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

의 실무 및 학술 경력을 보유한 5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인물로 선정되었다:

• 공간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UX/UI, 감성공학, 도시계획 분야의 실무 및 연구 경력 10년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술·산업 분야의 실무자 및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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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각 기반 UX 설계 또는 사용자 경험 평가 도구 개발 경험 보유자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 정제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수행

되었다. [표 2]는 이론적 타당성, 구조 적합성, 표현 명료성 등 전문가 평가 기준에 따라 문항을 정

제한 항목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2] 전문가 평가 기반 설문 문항 정제 항목 요약

  [Table 2] Summary of Survey Item Refinement Based on Expert Evaluation

항목 구분 전문가 제언 정제 내용

장소 회상 

유도

설문 도입 시 감각적 회상 기반이 약하므

로, 구체적 장소 회상 유도 문항이 필요함

장소 유형, 장소 이름, 활동 내용을 묻는 

문항 3개 추가

장소성 
‘자연 요소’와 ‘조화성’은 정의 불명확 및 

개념 중첩의 우려 있음

‘자연 요소’는 ‘환경적 특성’으로 통합, 

‘조화성’ 삭제, ‘시간성(역사성)’ 신규 추가

감각 인지
‘미각’은 대부분의 공간에서 경험하기 어

렵고 혼란 유발 가능

‘미각’ 삭제, ‘분위기’와 ‘오감 통합 인지’ 

문항 추가, ‘촉각/온도’로 표현 조정

감각적 몰입 
‘감각 몰두’, ‘시간 흐름’, ‘감정 영향’ 등

이 중복되며 흐름이 모호함

‘주의 집중’, ‘몰입 경험’, ‘감정 변화’ 흐

름에 맞춰 3단계 재구성

장소감
정체성, 애착, 의존성, 만족도 항목 간 개

념 구분이 약함

각 항목의 세부 의미 구분 및 문장 정제

(예: 정체성 → 자아 동일시, 삶의 연결)

행동 유도성
분석 적합성 및 설계 적용성을 고려할 때 

문항 수 부족, 장소 보존 인식 반영 필요

체류·재방문·추천 항목을 2문항씩 확장, 

‘보존 행동(관찰/관리)’ 2문항 추가

측정 구조 

고도화

5점 척도는 분석 민감도 부족, 주관식 응

답 항목 부재

7점 척도로 변경, 주관식 문항 1개 추가하

여 개별 장소에 대한 감각 경험 수집

이와 같은 정제 결과, 최종 설문은 장소 회상(3문항), 장소성(4문항), 감각 인지(7문항), 감각적 

몰입(3문항), 장소감(8문항), 행동 유도성(8문항), 감각 인상(1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4문항으로 확

정되었다. 이는 향후 설계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 정서 반응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감성 UX 전략 

수립을 위한 실질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3 최종 설문 문항 체계 구성

전문가 평가 및 정제 과정을 통해 확정된 최종 설문 문항은 감각 기반 장소감 형성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측정 도구로 구성되었다. 전체 설문은 총 34문항으로, 폐쇄형 문항 31문

항과 주관식 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며, 평가 항목은 장소 회상, 장소성, 감각 인지, 감각적 몰입, 

장소감, 행동 유도성, 감각 인상의 일곱 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문항은 해당 변수의 이론적 정의와 선행연구 기반 하위 요소를 반영하여 설계되었으며,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응답자의 정서적·행동적 반응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12]. [표 3]은 각 변수별 문항 수와 구성 항목을 정리하여 설문 구조를 한눈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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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감각 기반 장소감 형성 메커니즘에 따른 설문 문항 구성

  [Table 3] Survey Structure Based on the Sensory-Based Sense of Place Formation Framework

항목 구분 하위 요소 문항 구분

장소 회상

장소 유형
1-1. 기억나는 장소의 유형을 아래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자연형, 도시형, 상업형, 교육문화형, 역사종교형, 일상생활형)
객관식

장소 이름 1-2. 그 장소의 이름(또는 명칭)은 무엇인가요? 주관식

장소 행위 1-3. 그 장소에서 어떤 활동(행동)을 하셨나요? 주관식

장소성 

물리적 특성 2-1. 이 장소의 건축 구조, 배치, 재료 등이 인상 깊었습니다. 7점 척도

사회문화적 특성 2-2. 이 장소는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적 특성이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7점 척도

시간성(역사성) 2-3. 이 장소에서는 시간이 축적된 느낌과 역사적 맥락이 느껴졌습니다. 7점 척도

기능적 특성 2-4. 이 장소는 내가 하려던 활동을 하기 적절한 공간이었습니다. 7점 척도

감각 인지

시각 3-1. 이 장소의 색, 빛, 형태 등 시각적 요소가 강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7점 척도

청각
3-2. 이 장소에서 들은 자연음, 대화, 배경음 등의 소리가 인상 깊었습

니다.
7점 척도

후각 3-3. 이 장소의 향기나 냄새가 기억에 떠오릅니다. 7점 척도

촉각
3-4. 이 장소의 공기 흐름, 온도, 표면의 촉감 등이 뚜렷하게 느껴졌습

니다.
7점 척도

분위기
3-5. 이 장소는 정적이거나 활기찬 등 뚜렷한 감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7점 척도

감각 통합 3-6. 다양한 감각이 어우러져 하나의 통합된 경험처럼 느껴졌습니다. 7점 척도

감각적 

몰입 

주의 집중
4-1. 나는 이 장소의 감각 자극에 자연스럽게 주의를 집중하게 되었습

니다.
7점 척도

감각 흡수 4-2. 이 장소에서 감각 자극에 깊이 몰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7점 척도

인지 자극 4-3. 이 장소는 내 생각이나 상상을 자극했습니다. 7점 척도

정서 반응 4-4. 나는 이 장소에서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7점 척도

장소감

정체성
5-1. 이 장소는 나의 성향이나 생활 방식과 잘 맞는다고 느낍니다.

5-2. 이 장소는 나를 잘 표현해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7점 척도

애착
5-3. 나는 이 장소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5-5. 이 장소는 내게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7점 척도

만족
5-5. 나는 이 장소에 전반적으로 만족합니다.

5-6. 이 장소는 내 기대를 충족시켰다고 생각합니다.
7점 척도

의존성
5-7. 이 장소는 내가 원하는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공간입니다.

5-8. 이 장소는 나에게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7점 척도

행동 

유도성

체류 의도
6-1. 나는 이 장소에 더 오래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2. 나는 이 장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7점 척도

재방문 의도
6-3. 나는 이 장소를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6-4. 기회가 된다면 이 장소를 반드시 다시 찾아가고 싶습니다.
7점 척도

추천 의도
6-5. 나는 이 장소를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6-6. 나는 이 장소를 지인이나 친구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7점 척도

보존 행동
6-7. 나는 이 장소의 환경과 가치를 보호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6-8. 나는 이 장소의 유지나 개선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7점 척도

감각 인상 -
회상한 장소에서의 감각적 경험 중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은 이

유가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주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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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간 UX 설계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감각 기반 장소감 평가 프레임워크는 공간 UX 설계 초기 단계에서 사용자 

정서 반응을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감각 자극의 전략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실용적 도구로 기능

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시각 중심 설계에서 벗어나, 다감각 인지-정서 몰입-장소감-행동 유도까지

의 전이 구조를 반영함으로써 정서 중심 UX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1][4][8][10][11].

4.1 감각 기반 사용자 진단 도구로서의 활용

제안된 문항 체계는 감각 인지에서 행동 유도성까지 4단계 구조로 설계되어, 초기 자극부터 장

기적 반응까지 통합적 진단이 가능하다. 시각, 청각, 촉각/온도, 후각, 분위기 등 감각 요소별 문항

을 통해 몰입도와 감정 반응을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공간 자극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2][3][7]. 이러한 진단 결과는 UX 설계 시 감각 자극의 우선순위와 설계 포인트 도출에 

활용 가능하며, 예를 들어 온도나 소리에 민감한 도시 공간, 병원, 대중교통 환경에서는 해당 자극

을 고려한 청각·조명·향기 설계 전략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4][5][11].

4.2 공공디자인 및 감성 공간 기획 적용 가능성

공공디자인과 감성 공간 기획에서는 정서 반응과 장소 유대 형성을 유도하는 설계가 요구된다. 

본 프레임워크는 장소감의 정체성, 애착, 의존성, 만족도 요소를 기반으로 감정적 의미 형성을 진

단할 수 있어, 공공시설, 박물관, 커뮤니티 공간 등에서 감성 UX 전략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6][9][11]. 또한 장소감은 반복적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통해 강화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도시 

브랜딩, 복합문화시설, 스마트 공간 등에서도 적용 가능하며, 보존 행동 및 지속가능성 행동까지 

유도하는 정서 기반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5][9][11].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감각 UX의 정서 구조를 정량화 가능한 평가 도구로 전환하고, 이를 설계 

전략에 연계하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이론적 정당성과 실용적 활용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였

다.

5. 결론

5.1 연구 요약 및 기여

본 연구는 공간 UX 설계에서 감각 기반 사용자 경험을 정량적으로 진단하고 설계 전략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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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자, 장소감 형성의 감각-정서-행동 전이 구조를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설계하고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정제하였다. 기존 연구가 시각 중심의 단일 자극이나 

만족도 중심의 평가에 치우쳐 있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감각 인지-감각적 몰입-장소감-행동 유

도성의 연계 구조를 반영함으로써 이론적·방법론적 차별성을 확보하였다 [1][3][7][8][11].

구체적으로는, 공간의 물리적·사회문화적 특성에서 유도된 감각 자극이 몰입을 매개로 장소 정

체성, 애착, 의존성, 만족도 등 정서 반응으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체류, 재방문, 추천, 보존 행동

으로 확장되는 심리적 구조를 정리하였다 [2][4][9][10]. 이를 바탕으로 6개 영역, 34문항으로 구성

된 평가 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각 인지에서 행동 유도까지의 4단계 전이 구조를 이론화하고, 이를 측정 가능한 문항 

체계로 구체화하였다.

둘째, 장소감의 주요 하위 요소를 감각 UX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이를 정량적 설계 지표로 전환

하였다.

셋째, 감각 자극이 사용자 몰입과 정서 반응을 거쳐 행동 의도에 미치는 전이 경로를 구조적으

로 설명하였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이론적 타당성과 실무 적용성을 고려하여 평가 문항 체계를 정립하였으나, 다음과 같

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문항의 구조 적합성은 전문가 평가로 검토되었으나,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통한 정량 검

증은 수행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SEM)이나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제안된 문항은 도시공간과 상업공간 등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가상 공간이나 자연 환

경, 주거 공간 등 다양한 맥락에 대한 적용 가능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5][6].

셋째, 감각 반응의 측정이 주관적 회상 기반 설문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생체신호 기

반 감정 인식이나 행동 로그 기반 측정과 같은 객관적 계측 방법과의 융합이 요구된다 [4][10].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평가 문항의 정량적 실증 분석 및 타당성 검증

� 공간 유형별 감각 자극과 사용자 반응 구조 간 비교 연구

� AR/VR 및 인터랙티브 미디어 기반 감각 UX 설계로의 확장

� 생체신호, 행동 로그 등 정량 측정 기반 UX 진단 도구와의 통합

본 연구는 감각 기반 UX 경험을 정량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이론적·실무적 프레임워크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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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향후 감정 중심 UX 설계 및 몰입형 공간 경험 구축의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공공디자

인, 스마트 환경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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